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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6. 23.(화) 석간용   

이 보도자료는 2026년 6월 23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 담당부서 :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업총괄부장 김 화 진 02-2136-8710
대외협력팀장 한 도 헌 02-2136-8791

사진 없음 □ 사진 있음 ▣ 쪽수: 6쪽 관련 누리집 https://volunteer.seoul.go.kr/

“재난구호 활동, 운동회로 즐겁게 배워요!”

서울시자원봉사센터“재난 방재운동회”성료

 - 지역 이웃과 재미있게 체험하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기획
 - 응급처치․재난구호 등 필수 대응 요령을 유쾌한 ‘운동회’ 방식으로 풀어내
 -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‘서울 글로벌 바로봉사단’도 함께 참여...국적 넘어 안전한 서울 만들기 한뜻
□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6월 19일(금), 충무스포츠센터에서 바로봉사단

과 함께 일상 속에서 재난 대응 능력을 유쾌하게 습득할 수 있는 ‘재
난 방재운동회’를 성황리에 마쳤다.

※ 바로봉사단 :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’2022년도에 발족한 자원봉사

단으로 전문기술단체 등을 포함한 95개 (기관)단체 1,200여명이 활동 중

□ 이번 재난대비 훈련은 일방향적인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, ‘운동회’라
는 친숙한 형식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. 자원봉사자들이 
재난 상황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몸으로 직접 겪으며 자발적으로 몰입
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.

 ○ 팀을 나누어 진행된 이날 주요 프로그램은 재난 발생 시 실제 필요한 응

급처치․심폐소생술(CPR), 생존가방 꾸리기, 재난구호 쉘터 설치 등을 팀 대

항 게임 활동으로 구현해 현장의 활기를 더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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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날 현장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 등을 위해 구성한 
‘바로봉사단’ 소속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관리자 등 총 200여 명이 
참여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함께 구축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. 

 ○ 특히, 이번 훈련에는 올해 신설된 외국인 주민 봉사단인 ‘서울글로벌 바

로봉사단’ 소속 외국인 주민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. 이들

은 국적을 넘어 서울의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원으로서 바로봉사단과 

나란히 발을 맞춰 땀을 흘렸다. 센터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

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.

※ 서울글로벌 바로봉사단 :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으로 재난복구 활동

뿐만 아니라 평상시 지역 내 예방활동까지 함께하며, 현재 42개국 314명이 활동 중

 ○ 이날 운동회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“평소 재난 훈련이라고 하면 지루

하거나 무겁게만 느껴졌는데, 동료와 함께 릴레이 경기 하듯 즐기다보니 

꼭 알아야 할 재난대응 요령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진 것 같다”, 이번

에 처음 참가한 외국인 주민은 “본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재난예방 체험

활동을 재미있게 경험해 볼 수 있어 너무 유익했다‘라며 참여 소감을 전

했다.

□ 송창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은 “재난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유쾌한 연
대감으로 풀어내 시민들의 일상적 방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다”며, 
“앞으로도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우리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해
결해 나가는 사회문제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
나갈 것”이라고 전했다.

붙임  방재운동회 진행 사진 1부.  끝.
붙임 바로봉사단 재난대비 체험훈련 방재운동회 진행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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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봉사단 재난대비 체험훈련 방재운동회에 참여한 참가자가 심폐소생술(CPR) 훈련을 받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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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봉사단 재난대비 체험훈련 방재운동회에 참여한 200여명의 참가자

바로봉사단 재난대비 체험훈련 방재운동회에 참여한 참가자가 심폐소생술(CPR) 훈련을 받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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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봉사단 재난대비 체험훈련 방재운동회에 참여한 참가자가 재난 쉘터를 설치하고 있다.

바로봉사단 재난대비 체험훈련 방재운동회에 참여한 참가자가 심폐소생술(CPR) 훈련을 받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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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봉사단 재난대비 체험훈련 방재운동회에 참여한 글로벌 바로봉사단과 바로봉사단 
참가자가 재난 쉘터를 설치했다.


